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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적어도 .벤또. 스메키리. 가부시키· 따위의 순수 일본어의 경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계속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의 어휘 

는 일반 어휘와 사정이 같지는 않다. 신문물이 일본을 통하여 들어오면서 많은 

일본어 (투) 어휘가 함께 들어왔고 이률 미처 국어로 옮기지 못한 채 그대로 답 

습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들 용어가 전문어라는 데 크게 기인한다. 현장에서 

빠트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펼요하다 보니 생소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쓰거 

쓸 수밖에 없었떤 것이따‘ 따라서 챔장에1 새로 들어온 사람도 처음얘삼 

용어를 모르다자표 성윷 풍해 배우 쓰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별도로 학계에서췄 꾸뤘히 잃홉씩 용흘 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당히 많은 성짜흘 7↑￥도 하썼 결과 전문 분야의 용어는 

용어와 현장핵시 삿 용핵7↓ 뿔i앉 ;존재하는 이원화 현상을 보여쩌l 

이와 같은 사정은 건젤 • 미술 분야에서 찰 나타난다. 이 분야의 용어 역시 

일본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고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일본 

어가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거의 100여 년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간섭 

한 이들 일본어는 어떤 변에 Aì는 7~찌 굴어져 버렸다고 볼 수도 

어떤 변에서는 이 어휘플 져1속 사라지는 과정을 겪어 왔고 대응하씀 

이) 았다고 볼 때 여전히 과도기적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술해 」 현양슬 살핀다는 의미보다도 앞으올의 호츰쏠 

점검해 본다는 뭇에서도 그 실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일본어 용어의 유업 양상 

국어가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양상과 마찬가지로 건설 · 미술 용어도 

음역 (音譯)과 차흉(借用)의 방범윷 춰한다. 음역과 차용 모두 원래의 엠본어가 

그들 언어에서 

받아들이는 

가와스나(띠妙〉 

하시라(柱) (기퉁) 

:규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따. 

의 和語)를 음역하여 

(hotel) . 따위의 서구 외래이촬 

(末口) (목재의 끝마구리) 

마루타d太)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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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쿠(휴) (그립툴) 구치(口) (거푸집의 아가리) 

다음은 일본어에서 음독(音홈)하는 한자어 (일본어의 漢語)들을 국어에서 음 

역한 예들이다. 중국석 한자어를 받아툴일 때에는 보통 문자로 받아들여 우리 

의 한자음으로 어휘화한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 한일합방 후 강제로 일본어 

를 공식어로 쓰게 되는2) 둥 그 영향을 워닥 강하게 받다 보니 한자어라는 인식 

을 할 겨를표 였에 원양 째f깊 받황이는 겸우가 많다. 

젠바댔場) 

세키훈(石뼈) 

혼시(本紙) 

샤〈土행) (토사) 

렌가쨌互) (벽돌) 

(조각의 주물 속을 채우는 훌 

음역의 특얼한 졌우보 일본식 발읍외 외래어가 그대로 국어 속에 늘어요끼노 

한다. 초기의 서구어 건셜 용어들은 대체로 이와 같이 일본어를 거쳐 들어온 

것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일본어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이 서구 외래 

어도 수용자툴이 j 훤써외 생져용 구분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하냐씌 힐봇 

어로서 받아츰인 

반네루 (panel) 

세벤 (cement) 

빠루 (bar) 

노찾쭈 함마(drop hammer) 

뺑끼 (paint) 

노기스( (독) Nonius) (정밀 측정기) 

차용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섞여 있다. 다음은 한자로 표기하여 일본어로 훈 

독(힘11홈)하는 말을 우리 한자음으로 받아들인 예들이다. 곧. 일본어의 소리가 

아닌 표기를 우리맘에서쓴 한자어로 어휘화한 것이다. 

당초(曺草) 

평가(平家) 

쫓太) (몽나무) 

〈根石) (밑돌) 

2) 1911년 제 1차 조선교육령 (칙령 2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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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나무 

퉁글이[jL太] 

(나) 통나무 

둥굴이(圓形木) 

(다) 통나무 

둥글아 

(라) 통나쟁 

(마) 통나무 

둥글이 

(’년 여름) 

아직 製材하지 않은 큰 鳳木.

木皮를 벗긴 채의 木材.

아칙 제재하지 않은 둥근 원목. 껍질만 벗겨낸 목재. 

@ 껍데기를 벗긴 통나무. 

@ 퉁글게 제재 또는 치목한 나무. 

아직 제재하지 않은 퉁근 원목. 

핸 것도 통나무임. ) 

짜개지 않은 통째의 나무. 

짜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둥근 

벗낀 통나무. 

위에서 (가)는 ‘미술 • 고고학용어집 건축편. (국립박물관총서 갑체 2. 1955). 

(나)는 한국 건축 사전. (장기언. 1985). (다)는 .최신 건셜 용어 대사전. (건 

설연구사.1991). (랴)은 ‘감섯환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η. (샤)븐 

.우리말큰사쨌， 

바판 것이 C)-. (까)애 

있었는데 (나)에서늠 (요커늠 

‘둥글이.는 일본어 ’아시바’ 

‘퉁글이’ 가 각각 별개의 

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어느 성노 의 

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에서는 .통나무. 가 (가)에서 분화되던 

두 의미를 모두 지니게 되었고 .퉁글이· 는 표제어로 오르지 못하였다. 이는 

(라)에서도 마찬가지이나， 특이하게 (마)는 다시 ‘둥글이’를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의역어 ‘둥글이’ 의 위치가 여전히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 현장 속어로 일부 쓰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어쨌든 일본어 컨성 흉어쓴 이와 같이 의역어 둥으로 일찍부터 챙리되기 시 

작했고S) 대체보 최§에 이줬지짜지 안정된 체계를 보이고 있다‘ 

합쩨 그 과;챙짜 양상꼈 따정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5) ‘미술 • 고고학용어집 건축편. (국립박물관. 1955). ‘건축용어집’ (대한건축학회.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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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셜 · 미술 훈야의 일본어들 

3. 1. 건설 용어 

건설 용어는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에서 쓰는 용어를 가리킨다. 건설 용어 

가운데 우리 언어 생활에 들어온 일본어의 실태는 적지 않은 자료집에 체시되 

어 있다. 그 꺼댄핵 대표적인 젓요좁 '01술 ·고고학용어집 건축면‘ 

건축 용어에 더하여 광복 이혼 얼환생 용어를 바문 우리말 용어를 

와 함께 제시하였다‘ ;상 신힘 놨 01 자료집을 바탕으로 1960냈때 
의 건축 분야에서셰 어휘 샤용 설F합 썼l고 있다. ’올1:I}른 건셜 현쌍 

(건설협회. 1983). ‘섞운얄샤;선’ (한잖학회. 1984). ‘건설 표준 용어 

셜연구사， 1989) , ‘최성 건설 용어 대λ}전. (건설연구사， 1991) , 

어휘 사용의 양상‘ (강신항. 1991). ￥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1θ잃) 

은 우리말 건설 용어와 함께 8.90년대의 일본어 현장 용어의 실제를 보이고 

있는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들은 건설 분야에 들어온 일본어의 현재의 실태와 

특정을 잘 보여추갔 

이 자료들 

단어. ‘최신 칸 

사전’ 부록편에 일본어투 현장 

475단어. ‘국어 순화 자료집’ 에 

단어가 수록되어 있늠폐. 웅쏠훨 껏을 제외하면 전부 559단어에 이릎다. 이 

용어들에는 ‘쇼부(廣負) • 단도리 (段取)'와 같이 건설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일 

상적인 어휘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로 최근까지 현장에서 쓰이는 주요 

일본어투 건설 용어들이라 할 만하다. 이 559단어 외에도 건성 현장에서는 

‘가라. 반카이. 아다리. 유도리， 곤조， 야지. 동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본 

어는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으며. 전문 용어도 적지 않은 어휘가 쓰이고 있음 

이 조사 보고되써 혔다:2 예론 자선했(1991. pp. 377~394)에도 체시때어 

있는 ‘히토리마에人前)‘ 〈숙련 기술자) • ‘이토노묘 <*i홈)(제재소 

페묘아시觸足)’ (외싹씩 쌓이 다려)， .이타메(板目)' <지문 모양잉 

‘메쓰부시(目홈’ 가쿠레 (見隱)’ (눈으로 볼 수 

6) .현대국어의 컸쭉관셰 써휘고’포서 ‘형얘 와어 어휘 사용의 양상. (강신항. 1991)에 

합 강선함(1991)ξ 어외에￡ 진확 용억에 꽉한 주요 논문들올 수록하고 있는데 용i에셔‘ 

는 특별히 밝힐 필요가 없는 한 모두 강신항(1991)로 인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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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를 들 수 았다. 이렇게 본다면 실로 적지 않은 일본어가 건설 용어에 간섭 

7) 

볼 수 있따‘ 위에서 븐 자료들왈 창조하여 j섭~장에서 쓰씀 일본어 킨 

7~리시머](假縮N:>) 

〔堅채j 

겐노다다키(鍵廠) 

겐치이시(間知石) 

(小口)

(팀地) 

고구치쓰미 (小口홈.iI<) 

가타와쿠(型암) 

i鍵)

구루마(車) 

가려1야(假小물) 

네리쓰미(練寶.iI<) 

가라쓰미(空積.iI<) 

〈手練 1))

(空練t))

미즈네리(水練 1)) 

네이시(根石) 

노가다차(흙高) 

게아거1<짧타:J') 

고바이(성配) 

도구루마(戶車) 

(뺨 P 

도기다시(冊tIl L..) 

외래어 

보면 아래와 같다‘ 

첼곧 부재를 조령할 때 임시로 최쓴 것 

양 옆 없는 중간에 세워 때는 부재 

슬의 거친 면을 에보 쳐서 다읍는 일 

석축율 쌓을 때 쓰는 앞면이 판판한 네모난 석재 

좁은 확의 앤 

벽돌의 마구리가 바깥으로 보이게 쌓는 것 

거푸집 

졸 

수레 

풋 사용히보혹 임시로 섣치한 가설 

노무자 

벽돌이나 돌을 콘크리트 따위를 채워 가며 쌓는 것 

콘크리트 따위를 쓰지 않고 돌을 쌓는 것 

콘묘리트 따위찰 사쌍이 직접 삽로 비비는 

흔궁려트 따위훌훌 분융 넣기 ;전에 삼으로 tl]씨는 것 

콘크리트 따위를 물을 넣어 비비는 것 

석측의 가장 밑에 까논 돌 

처마 려 위까지씩 

계난의 한 디딩난의 높이 

물매 또는 기울기 

따위의 방에 냐는 바휘 

않도쩍 용을 낸 풋;성 썽제나 좁용 우·띠를 껴) 

단쿄에 대는 것 

석재나 인조석을 숫돌 따위로 갈아 마무리하는 것 

따르퇴 앨요에 따라 속3으로 표기하키또 한다. 



무라토리(짧取 1)) 

사이(才) 

마도다이 

샤쿠리椰 

스미다시(題出 l) 

스미키회(階切 1)) 

아시바μg않) 

오사마리빼흥 1)) 

우치노힘 

자바라(뺑願 

간조(動定) 

시로토(素시 

시마이 

지나라시 형j월 l) 

하시라와리 (柱홈U I)) 

누노보려()/뉴뺑 1)) 

구이우쩌 

나와바리빼랬~ 1)) 

누리차에(훌O替λ) 

노리비키(鋼떠혼) 

후키쓰게(吹혼付W) 

데나오시(手直1.，) 

3.2. 미쏠 올어 

• 미술 분야악 일본어양 때응 양/상 155 

벽이나 바닥 따위의 얼륙을 빼는 일 

목재의 체적 땐위 (171 치 X12자) 

창의 

미닫이 창문툴 따위에 홈윷 파는 것 

치수대로 먹줌을 치거나 먹굿기를 하는 것 

구조물회 서 리를 없애는 젓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커 위하여 만늠 앓판 

각 부재가 찰 양아들어 가는 것 

두 기둥씌 얀쪽과 안Z짝이 거리 

벽이나 천창 짜위의 

품샀 셉 

초보자 

마무리 

지면을 i성쟁하게 하는 

기퉁의 위치를 정해 보는 것 

도랑 모향9클 길게 기좀름 파는 것 

기초 말l양윷 ‘#는 것 

돌려 

현장에 말욱을 박고 줄을 쳐 건물의 위치 퉁을 보는 것 

칠을 다시 하는 것 

시멘트와 섞은 솔이나 뺑갚으로 

1]1장 마무려 

미장이냐 도장 재료를 압축 공기로 뿜어 바르는 것 

시방서와 다른 곳을 재손했}는 것 

미술 분야는 구체적효릎 한국화‘ 셔양화. 조작‘ 보자기 창혜， 목공예 

• 염색 정예의 7깨 분얘로 나원다‘ 미술 분야뒀 일본어있l 영향을 

아 각 분야에는 많게 적게 일본어 용어가 남아 었다. 이를태면 금속 공예의 

‘세공(細工)'이나 염색 공예의 ‘날염(振횟) • 염료(業料)' 따위는 일본어에서 

윷어져 버 

물론 쓰이지싼 특허 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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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일본어가 척지 않게 쓰인다. 

가쿠부치(願緣) 

노리바케(빼剛毛) 

돈스(線子) 

바이타(楊뼈 

우와스리나훌 1)) 

시아게 (fr上〕 

다태離) 

지쿠봉(屬棒) 

시타바리(下張 1)) 

우키치(浮地) 

사키(先) 

틀 또는 액자 

훌귀얄 

비단 

작업대 

구슬 따위로 밀어 종이를 부드럽게 하는 일 

마무리 

비단을 길이로 붙이는 작업 

족자의 밑에 끼우는 대 

초벌 배접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와 종이를 뜨게 하는 작업 

족자 아래위의 대 끝에 끼우는 두겁 

서양화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일본어 용어보다는 ‘캔버스. 팝 아트(대중 예 

술) • 에스키스(초벌 그림) • 비엔날레’처럽 영어 • 프랑스 어 • 이탈리아 어 동의 

서구 외래어들을 많이 쓴다. 그러나 일부 연장 이름 동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이기도 한다. 

와쿠(~) 

와쿠바리{홉張 1)) 

스기와쿠(彩햄) 

아사천(麻) 

캔버스를 씌우는 툴 

캔버스 톨에 천을 씌우는 작엽 

삼나무로 만든 툴 

삼베로 만든 천으로 캔버스 재료의 하나 

조각 분야는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공구 이름 따위에서 많은 

일본어의 영향이 나타난다. 

가타탤) 

구치(口) 

기레파시(切h端) 

보카시(훌 L) 

거푸집 

횟물을 부어 넣는 거푸집의 구멍 

쓰다 남은 조각 

작품에 칠한 색을 주변의 색과 부드럽게 어울리게 하는 기법. 

곧 바럼 



샤쿠(杓) 

(훌張1') 

미가키盧혼) 

곳따(;;j;:端) 

·미술 일본어짜 대응 

윗물올 담는 작은 도가니 

횟물이 훌èj나와 생긴 

작품 겉면올 닦아 윤을 내는 것 

작품회 때료에서 떼어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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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분야는 공예 분야 가운데 일본어가 덜 쓰이는 면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r짧과 같이 공구 。l뤘이나 법을 가리키얀 앓 따우쐐셔 일톨어f:1 영향 

이 보인다. 

마후싼(JL-) 

스카시칼(透ψ L.-) 

(빼 

이코미(훌5!.，i\o.) 

염책 공예도 

긁는 데 쓰는 

흙판이냐 기물을 가르고 새기는 데 쓰는 칼 

눌러 착풍웅 째작하는 방법 

용울올 석J1률에 부어서 작움을 대량 제책}는 방법 

서구 썩래어가 많이 쓰에는 편이아. 서구 외래어 

라 하더라도 일부 용어는 ‘스데키 (• stick) • 가루키 (←(네) kaJk) ’ 따위와 같이 

일본식으로 받씨틀야기도 한1斗. 디냄왔 일본어의 예 αl 다. 

데까키(手畵혼) 

사라시(1얘) 

손그림 

바래쓴 

분야는 웰본어 흉애가 많이 셨인다. 분야씩 특성상 싼축 분야에서 소 

목(小木)이 쓰는 용어와 같음 것이 섞지 않다. 윤사한 전운 분야에 일본어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인다. 

가가토盧) 그릇의 받칩 

가키셔 (播혼 ι 〉 착풍익 속용 따내는 착업 

다이(훌j 밭칩때 

나라시 (均L.) 재료 따위를 면연하게 펴는 것 

나미 (뾰 두께외 효홍 유리 

단스야훌짧) 옷장 

가쿠혹(쩍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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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配) 

(手許)

다치바(立場) 

데코(짧子) 

(曲ilP)

(木里)

사쿠리(副) 

오사마리(治흥 1)) 

(板目)

구사비(뽑) 

건물이나 천장의 높이 

지렛대 

꼬부리쓴 

가구 제착에서 홈을 파는 작업 

마무리 

무늬결 

쐐기 

공예는 용히 일본어와 C영향을 많이 싼았다. 한 혜로. 필자는 1992년에 

한 반씨 황예소를 찾야가 사용 어휘쓸을 조사한 석이 있는데 양시 종사 

자들은 아래 예의 .가타. 우데.와 같은 일본어는 잘 알고 있어도 이에 대한 우 

리말은 전혀 모트고 있었다. 

εH휩) 

우데(뼈 

?따7]리며切} 

(표見) 

신추(휩옳) 

시보리激 1')) 

(育)

(玉-)

이레반지(入h.-) 

혜따(減 1)) 

고리와 확a: 1↓석의 

반지의 고리 부분 

연결해 쭈능 

끊거나 용숫 표변을 흙찬 데 쓰는 j생 

확대 71 

농쇠 

선반으로 둥큰 기물을 가공하는 작업 

불린 반 

윗부분이 둥글고 두툼한 반지 

가콩예 의해 생기는 채료의 손생략 

4. 일본어 용어의 특정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어 건성 . 1J 1술 용를 ‘겐바(親場)’ 냐 뻐F흑E 

처럼 우려 한자음으로 읽올 수 없잔 일본어나 서꾸에까지 뀌f응 일본용 

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치 또 하나의 국어를 받아들인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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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X설쩍으로 앓본어희 영향윤 반응 데에 원인 있는 첫으로 보았 

다. 일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니 해당하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유업된 일 

가 첫지 않다， 이러한 현상짝 다른 전붙 분야씩 용어쩌서도 흔히 볼 수 있 

다. 이것은 곧 전문 분야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낼 알맞은 우리말이 없어 외래어 

유입흰따는 윗반적인 성향과간 따른 집 δ ↓ 이확 장은 어훼들윤 앓상척있 생 

활 어휘로서는 오래 전에 거의 소멸하였는데도 아직 전문 용어로 남아 있는 경우 

가 않아 졌문 용얘가 받은 앨본어외 간성씨 섰각하다놨 것츰 보여 쭈-기도 

스나(1JiÞl 모래) 

가버l 훌) (벽) 

키(흙) (처마) 

돈스 (緣子) (표구에 쓰는 비단) 

자리〈妙利(자갚〉 

구기(웹) (못) 

(기웅) 

야나기 (柳1) (목공예에서 버드나무률 이름) 

이러한 일본어의 간섭도 분야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앞에서 미술 

용씩의 ?썽‘ 서양화 분야에 비하여 목꽁얘L 급속 꽁예 분야에서 월봉어 용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건설 용어의 경우 강신항(1991 )에서 지적된 바와 

건쩍 재료. 기능공 빛 공구 동에 있어서는 힐용에의 침투가 않으나 성통 

가옥의 구조. 의장 및 장식 퉁에 있어서는 일본어의 침투가 드물다. 그러나 건 

촉 구조 및 부분 명칭에 있어서 따음과 같씨 일부 웰본어씩 침투가 있음윷 강 

신항(1 991)은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方緣 • 다루키 흉山 • 네다(根太) 

역시 강신항(1991. p.556)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건축의 치수 용어는 일본 

이까 많이 쓰인따， 이는 미술을 비롯한 따촬 많은 붓야에서도 비속한 앙상을 

보이는 현상이다. 미술 분야(조각)에서 ‘이치부(一分) . 니부(二分) • 산부(三分) . 

(四상 고부(좁分)’ 황은 1앓며 쓰야샀 치수 용씩이다; 금속 장얘}에셔 ‘3 

부 다이아’ 따위와 같이 쓰는 .부’도 일본어 치수 용어가 간섭한 혼적이다. 아 

건철 싼장에사 혼회 씌는 월본어 치깅: 흉어의 혜들이 

잇증가루 (~-t角(한치 

산부이타(三分板) (삼푼널) 

(두치 각재) 

온부이타(四分板) (사푼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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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미장이를 못하기도 한다. ‘누노보리 (布抽)’ 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길게 

도랑 모양으로 파는 행위를 뭇하는 한면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판 구덩이의 돗 

으로 쓰이기도 한다게비키(훨引r는 금 긋는 연장 또는 금을 긋는 행위. 

‘호네구미(骨組)'는 뼈대 골조 또는 이를 짜 맞추는 행위. ‘호라가타(提方) .는 

터를 파는 행위 또는 그로써 생긴 구덩이를 각각 뜻핸 말로 쓰인다. ‘가베 

(慶)’는 벽 또는 벽을 붙이는 일. ‘한마(半板)’는 벽돌 반 장 또는 반 장을 쌓 

는 일. 

(張흥)'는 

의 수를 

어 쓰이 

럽 작은 

로쓰인다. 

쓰이는 재료 또는 괴는 행 γ1 ’ 

햇위. ‘하라이시(張石)'는 뜰 

또 페즈라(出面)' 는 일터에 

나오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는 의미가 변한 경우이다. 

지름 2. 30cm의 호박돌옳 

미술 용어에서 ‘노리바케(爛剛毛r 는 액자냐 병풍 동의 모서리를 다듬는 데 

쓰는 귀얄을 가라키는데 때때로 모서리를 다듬는 행위 자체를 가리커기도 한다 • 

. 훗키 (吹)’ 싼 쪼자 자뽕쩌11 .~흘 ￥gι 작업을 가리키기도 하고 도각한 

뭇하기도 

5. 국어 사전의 처리 

고유 명사를 제외한다면 현행 국어 사전 16)에는 일본어 또는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가 거의 올라 있지 않다. 이는 건설 용어뿐만 아니라 마른 전문 분야. 

일반 용어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이는 실제 국어 생활에셔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일본어를 표준적인 어휘로 보지 않고 비표준적인 어휘로 보는 한편. 

앞으로 우리말에서 공 샤랴청 여휘뒷서 굳이 국어로 정착한 외래써굳 li'~지 양 

는 사전 편찬씌 입장에 따른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k 년여 쓰이 

비록 비표푼책 

이 일반적이 

적으로 올리고 

사전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시니는 사전도 국어의 일부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써 

16)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1)과 ·우리말큰사전’ (1992)을 대상으로 하였다. 



· 미술 분야의 일본어와 대응 

은 점에서도 예외이다. 일본어 건설 용어 가운데 이와 같이 표제어로 오른 경 

우는 매우 드물다. 미술 용어의 경우 ‘금성판 국어대사천.과 ‘우리말큰사전. 이 

일본어률 표제어로 올린 경우는 없다. 아래의 예들은 현행 국어 사전에 건설 

용어라 할 만한 일본어 (또는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 표제어들이다. 극히 소수 

에 불과함을 보이고 있다. 

구루마 kuruma 

노가다 (dokata 

노가다-판 (doka‘* 
노가다-패 (doka뼈8 

노깡 (dokan 

도끼다시 tokidllsi 

도땅 (totan 

도땅판 (totan­

메지 meji 

세끼이따 sekiita 

시가라 sigara 

시 가라미 sigeramí 

→함석 

→함석 

→사충01 

t끽벌이하는 일꾼 

일하는 공사장 

하꼬방 hako- →판잣집 

구루마 

구루마문 

노가다 

메지 

세키이타 

함바 

→짐수레 

→짐수례문 

(이상 ‘우리말큰사전Ø) 

토목공사에서 일하는 막벌이 꾼 

쌓아 이을 때에 서로 닿아 이에 

넣고， 단단해질 때까지 양 옆에 

칭}는 널빵지 

(이상 ‘금성판 국어대사천 

그런데 이 소수의 예칠읍 적샘 용에의 규범성에 대한 인석이 일정화쩌 

을 보이고 있다. ‘노가다.는 두 사전 모두 규범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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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 이타. 는 금성판에서는 규범어로 처리하고 “우리말큰사전’에서는 비규범어 

로 처리하고 있는 첨이 대조된다. 금성판 샤전이 다른 수많은 건설 용어와는 

달리 유독 이 어휘틀올 규법적 표제어로 처리하고 었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전의 처리는 사전이 일본어 건설 용어를 대체로 국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큰 원칙에서는 일치하나 세부적인 문제， 곧 어떤 어휘를 규법화한 외 

래어로 안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아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 

여 준다. 

이와같은 

가운데 불일치 

정함을 보이씀 

표제씩 

(가) 구배(쳐뼈 

(나) 근고버력(根固) 

담가(擔뿔 

당초 

연와(練 

명가('1'家) 

당초회(居草t.t) 

(다) 근석(根石) 

맹벽(홉훌) 

아연즙덤짧훌 

유회(油짧) 

유회구(油홈具) 

말구(*0) 

한자어 처 

대한판단이 

판단하여 그 

있다. 아래에 든 건셜· 

건설 용어에 대한수용 

우리말큰사전 

x (→물매 • 기울기) 

O 

x (→기울기 바탈 물매) 
x (→보호버력) 

0(=들것) 

o (=만달) 

x (→툴것) 

x (→덩굴무늬) 
x (→벽돌) 
x (→단충집) 
x (→만탈) 

x (→밑돌) 
x (→온벽) 
x (→합석지붕) 

x (→유화) 
x (→유화구) 

o (=찜롯봐리) 
0: 규범어. x: 비규범어. • 

싼 불일치는 사전에 따라 

이다. 두 사전 모두 일본억 

비규법적인 표제어로 처리한다쓴 

크게 다를 바 없다뇨 하겠따‘ 위에서 (가)는 두 사전 모두 일본어 어원의 어 

로 본 것이지만 (나)는 서로 다르게 본 것이다. (다)는 어느 한 사전에는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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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올라 았지 않는 경우이다. 표제어로 올라지 않은 이유는 에휘 수집이 제 

대로 에루어지지 않았71 예문일 샤;도 었다. 그헤냐 ‘근서， u~ 벽. 야생줍.을 

제어로 올리지 않은 끔성판도 대율하는 우리말 일돌， 옴역 , 함석쩌웅. 을 요Àll 

어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규법적인 어휘로 판단하여 올리지 않았을 가 

높다‘ 떤샤전이 ‘멜구.훌 표제어로 올려지 않은 섯쪼 같은 짜삽으로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말구.의 경우는 두 샤전이 규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한다. 이려한 한자어의 써원에 때한 판단과 .:1.어l 

일옵씩 한자싹 용어에 대한 수용 치준이 이루싹져야 활 성시다. 

앞의 순수 일본어를 비규법적으로 처리하는 사전 면찬자의 입장에 따라 대부 

분 잃용식 발음악 서우 씩혜어는 서구어 원음때눴 처리화고 있다. 즉 일본어뚜 

말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칸델라， 너트， 콘크리트， 드롭 해머. 패널. 팬.으로 

둥채하고 ‘깐떼랴. 낫토， 공구려， 보롯푸 합마， 싼네루， 후앙.과 갇싼 일본서 

어후H:: 규범어혹 퉁재하찌는 않늠따， 현실적으혹도 이와 갚삼 경향ξ‘로 어후} 

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건젤 용어에 융하는 우려말은 사전에서 표제색뽀 많이 올씩고 

.기둥나누기， 막쌓기， 처마높이. 밑돌’ 따위는 건설 분야에서 순화한 용어가 

정착찌쩌 사천에 오른 예륜이다 ul술 용어의 져1뷰에는 ~퉁적인 한자어 및 낀 

유어 어휘를 처}악하고 잃본어 용써에 대응하여 새로 만륜 에휘흘을 표제어 

올린 경우는 드물다. 이는 건설 용어와 달리 미술 용어는 일본어 용어에 대한 

순화 작업이 k慘떠 체껴1쩍않로 。1쭈O-J지지 못한 테 있지 않나 추측휩따. 

J린썩l 사전이 이러한 우리말들. 특히 건설 용어들을 요제어로 올리는 데도 

문제가 없지 쌓다. 

, 실처 통용퇴는 우리맡이 제대로 반쩡퇴지 않은 경우가 

용어의 경우 금성판. 큰사전 모두 ‘말구〔末미’의 우리말로 널리 쓰이는 ‘끝마 

구해’ (쉬운말사전(1 984). 건설li환용어사전)는 옳써서 않￡ ‘않통부해‘ 

만 옳벼고 있다. 특히 읍성판의 졌우 .호박톨’ (다마이사) • ‘수평보기’ (미즈￡ 

리) .땅고g기， (지나라시) • ‘윷쳐보기. (나와바리) . ‘톨가루. (쩨키훈) 퉁은 

8. 년대 건성 분야에서 냉리 당δ}찬 낱말인데쌍 참조) 오히려 년대에 

시된 형태인 ‘알돌 ‘물올림 ‘땅고름 ‘줄띄기.만 올리고 있고 .돌가루.는 

아에 싼자어 ‘서분·만 

찰쐐. 현장에서 실제혹 쓰이는 말과 거리가 있는 낱말융 올리는 여|가 있따. 

특히 큰샤전은 !갯솜벽톨. (輕를벽돌)이나 ’길귀. (路眉)처램 편찬자 고유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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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말 용어는 대체로 얀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아래의 (가)는 완 

진δ1 일치된 형태출 보이고 았고. (나) 역시 일부 다앙한 형태가 덧붙치도 하 

지만 기용적언 형태는 유지하며 책수 어행으쪼 안정되거냐. 

이후 얀정된 어형R로 굳어져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 우라q요시 (짧直 L 

미즈네리(水練~) 

이즈시메(水縮N)) 

〈土止1;)

떼도메(텀 .L!::N) ) 

마도다이(짧台) 

(나) 나와바리 (觸張 1')) 

다마이시(~:tI) 

즈~cl(水繼 1')) 

란쓰미(亂積;，..) 

샤리가타(遺方) 

-(A) , 고용질 (8 , C. D. E, F) 

-(A, C) , 물비벙 (8. D. E, F) 

-(A) . 물다짐 (8. C. D. E. F) 

-(A) • 훌믹”이 (8 ， C. D. E, F) 

-(A) . 눈머입 (8. C. D. E. F) 

-(A) • 창대 (8. C. D. E. F) 

(활:'1) - , 해양 용어 없옳 

줄띄기 (A). 줄쳐보기 (8. C. D. E). 

줄쩌화기 I 줄치지 (F) 

암옳 (A) . 호박올 (8. ι. D. E. 잉 

(A) , 수평보71 D‘ E. 

수평본기 • 울올협 (C) 

허트려쌓기 (A) • 박쌓기 (8. C. E). 

막쩡71. 히 틀쌓시 (F) -(D) 

표준튼 (A). 기준틀 (8). 규춘툴 (C， D. E. F) 

A: nl술 ! 고고학용어집 건흩면(1955) 

8 : 섞운쌀 사천 (1 984) 

C: 한국 건축 사전 (1 985) 

D 겁성 표준 용어 사전 (989) 

E: 컸신 천셜 흉어 태).}전 (1 991) 

F: 국어 순화 자료집 (1 992) 

짤째， 일확 어휘는 않치하지 딴 f썽 F~를 보이?↑도 한다‘ 



새국어생황 제2호 ('95‘섯 

기리이시(切石) 가른돌 (A) . 다듬은돌 (B. E). 가름돌 • 다듬톨 (C). 다듬돌 (0). 

마름돌 절석 (F) 

￡도리(士取 -(A. C). 흙뜨꺼 ‘채토 (B) • 객토〈며‘ 탔썩 (E). 취토 (F) 

장도리바(土敵황 -(A). 채토장씹 토취장(D. 

여l네리(手練 1)) -(A. C). 잎혐벼벼가·삽비비기 (8. ε) • 십배비기 (0). 솥이 

l:l j7j (F) 

네리나오시練直l.，) -(A. C). 거듭비비기 (B. E). 다시비범 (0). 고쳐비비기 (F) 

한바(飯楊 -(A. C). 노무자 숙싹소 (B. E). 가써소 현장 식탕 

위의 예들용 새로 싼든 말이 많따 보니 매우 생경하게 느껴져 쉽게 정 

봇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면서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위에서 ’도 

도리바’ 의 한자어 .土取場. 은 우리식 한자어 어순이 아니므로 ‘국어 순화 자료 

전(1 992) .은 이를 뺑士場.으로 바판 켓이다. ‘客土， 뺑::l::楊.과 같은 예를 함 

수 있다. 째입나오시·는 고쳐 비비는 것이므당 씩띠찮 명확히 

워차여 ‘고쳐비비지’랴고 한 것 01 썽만적으로 

하는데 이는 쩌떠자에시(練退l ‘찰 가려키는 .되비 

셋째， 건축과 윷봄 분야에 따라 운혀뇌기도 한다. 

가라쓰미(空홈) 메쌓기〈토목〉 건성쌓기〈건축)(B. C. E. F) 

가사네쓰기태(훔n繼手) 겹이읍〈토목〉 캡캡이읍〈건축) (E. F) 

써l 리쓰미(條總) 찰쌓기〈토확〉 〈건축)(8 ， F) 

넷째. 가능하뻔 우2.1 식 한^~음 으값 그때로 수용하치 보C판 고유어릎 

쓰려는 경향이 었다. 아래에서 ‘심묵’ 대신 고유어를 결합하여 ‘심먹· 이라고 

쓰거나， ‘권척， 석분’이라는 한자어 대신 ‘줄자， 톨가루.라는 고유어를 쓰려는 

노력이 엿보언c}， 

센즈미(;한훌〉 

아리이시 (홈 

마키자쿠(援R) 

세키훈(石뼈) 

심먹 (A. B, αE. F) 

샌돌 (A. ß , F). -(C) 

줄자 (B. F). 줄자·권척 (C) • 권척 (E). -(A. 0) 

돌가루 (B. 0). 돌가루 · 석분 (E. F). 석분 (C). -(A) 



건월‘쏠 분야의 대응양상 

다섯째.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空際)

(緊張器)

샌(홈算) 

후치이시(緣石) 

스태이시(뿜;0) 

공극 (0) • 공탁 · 반흉 F) • 빈틈(없 C) 

낀장기 (E. F) , 썩개 〈뼈 • -(A. C. 

산 (B. C. D, -(A) 

연석 (E. F). 연석 · 갓톨 · 변두려돌 (C) • 갓돌 (B). -(A. 0) 

사석 (0. E. F). 사석 • 베끓돌 (B). -(A. C) 

한자어가 그대렀 ξ이는 까닭은 ’풍극’ 처럼 이미 쪽로서 굳어진 

‘베끓돌.처팽 새꿇운 우리말 용써뭉 통용되지 찢한 청우， 적산. 

고유어를 챙지 용한 경우 퉁에서 창윷 수 있다. 위에서 특히 ‘후치이 

는 전통적으로 ‘연석.을 써 왔고 그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연석’은 일본식 

한자어로 이전에 건설 분야에서 ‘변석(邊15)’과 같은 우리말 한자어나 ‘갓돌 

‘현투려돌. 과 같칸 jl유씨를 사용하기토 항!쨌으나 제대윷 센빡하황 내리지 ?흉하 

.연석’ 이 짱창헥òl 온 것이[ ‘ 확히 국어심의회 

αl 제시되었으나 짧石’을 가퍼치한 맘에어서 (비 

북한도 혼동할우혀 

정사하지 않아 

비교해 불 

도로 ‘연성’ 흘 표저l어로 올려l 

여섯째， 일부 어휘는 서구 외래어로 쓰기도 한다. 

훗ï'.(훌I) 따이닝(lining) 엠， E, F). 뿜어붙이기 (B) ， -(A. C) 

(當T릎) i셔 커 (bucker) (D, 씹 엣 흘더 (rivet (F) • 받침판 

(A. C) 

일곱째. 짧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노미기리(훌切 1')) 정다듬 (C. O. E. F). 정다듬기 (B). -(A) 

캔’야다키(玄能훌휩 혜얘듬 (C. D. 에다듬이 (B) , 

(많O)t!}썼) 토윈먹임 (C. D, 토분벅이기 (A) 

(행1-) 고료기 (C. E). 고흑치 ‘ 고르놓기 (8) • 여. O. F) 

쓰리아시바(렴足場) 달비계 (C. D, E, F). 달비계 • 매단비계 (B). -(A) 

기 리 이 시 (切石) 다듬돌 (0) , 다듬롤 • 가름돌 (C). 다듬은툴 (8 , E) , 가른돌 (A). 

석 · 마름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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